
에스타(세에르)의 회의록을 읽은이들은 이미 다양한 학자들, 
수집가들, 문헌애호가들과 집필가들이 “제 삼의 새의 회합
(會合)”으로 알려진 독특한 단체의 역사를 상당한 노력을 
들여 면밀히 조사해 왔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고의 
여하에도 불구, 이 은밀한 비전(祕傳)의 단체의 성격과 그 
저작들에 관해 심각한 불확실함과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필자의 식견으로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이 모임은 과장된 유미주의자들이 결성한 준-비밀 협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들은 예술작품을 비롯해 만들어진 
사물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고, 이를 위해서 공적 및 
사적인 의식들을 수행하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볼 수 있다. 
새의 회합의 기원(祈願), 이념(理念), 전개(展開), 그리고 수행
(修行)을 담고 있는 새로운 문헌들이 지속적으로 빛을 보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최근 “‘더블유’ 문헌열람고”에서 
발견된 놀라운 표본 하나를 기쁜 마음으로 선보이고자 한다.

루우렉 두루마리 (卷):

수행자들을 위한 지침. 첫째, 각 움직임에 적어도 3분 
이상의 정해진 시간을 부여할 것. 둘째, 양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거나, 몸에 무언가를 지니지 말 것. 셋째, 고요함과 
정신집중을 특히 유념(留念)할 것.

 I. “트로킬루스 (희랍어원 Τρόχιλος)”의 의미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해당 수행의 명칭이 전차 혹은 전차의 수레바퀴와 연관을 가진 희랍신화의 인
물을 본따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필자의 식견으로는, 이 명칭은 나
일강에 서식하는 악어의 혀에서 거머리를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헤로도
투스가 기록한 동일한 명칭의 긴부리도요새(학과 백로와 같은 섭금류(涉禽類)
의 한 종으로, 전문용어로는 림노드로무스속에 속하며, 이는 “경계를 오가는 
이”라는 뜻이다)를 본따 지어진 것이다.

:
첫 번째 동작

양상: “관문 단계”
만들어진 사물 앞에서 자세를 취할 것. 

움직이지 않은 채 그것을 관조(觀照)할 것.

두 번째 동작
양상: “수행의 고조”

작품 내에 있는 문을 찾을 것.
그 문이 될 것.

세 번째 동작
양상: “문지기로부터 벗어나기”

다음 단계로 나아가더라도 이전 단계의 상태를 지속할 것.
작품이 지닌 문으로서의 존재감(存在感)을 그대의 육신(肉身)을 

통해 구현할 것.

기억할 점: 세 번째 동작은 수행자가 물질로 된 문을 통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는다. 이 지점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은 수행자와 문으로서의 존재감을 감응할 것이다.

트로킬루스의 수행1

중요한 시원(始原)을 갖는 문헌의 서문이자 
수행의 지침서(指針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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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복제된 문헌은 마르톤 비알렉(1889-1966)이 여러 언어로 기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흐라스”의 낱장들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다. 
비알렉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트란실바니아 태생의 카톨릭 신부이자 
동방 연구자이며 탐험가로서 양차대전 사이에 오토만 터키 제국과 
프랑스 통치령 내에서 활동하던 새의 회합과 거의 명백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그의 작은 자필문(自筆文)은 회합의 입회자들에게는 
익숙한 종류의 “지속적 집중을 위한 의식”의 지침을 담고 있다. 
이 지침서는 일련의 정신적 “자세”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행자는 주어진 예술 작품 앞에서 의식적 
현전(現前)의 수행을 지도받는다. 또한, 수행의 효과들과 영향들도 
함께 기술되어 있다. 이 짧은 문헌은 20세기 초 새의 회합의 
수행방식 중, 파리, 터키, 그리고 동부 지중해 연안의 수행자 일원 
사이에서 사용되곤 했던 뚜렷한 불교적 갈래에 주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더 이른 시기의 자료들과의 연관 가능성이다. 비알렉이 아우렐 
스타인의 제삼탐험단(1913-1916)에 포함되었을 당시에 그가 중국령 
투르키스탄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세 권의 고도로 제설혼합적(
諸說混合的)인 필사본(筆寫本) 두루마리에 대한 그의 세련된 번역 
및 요약에 핀으로 고정된 인쇄용지 조각에 “트로킬루스의 수행”
이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중앙 아시아 문헌들이 거의 독해하기 
불가능하게 뒤섞인 가운데, 적어도 비알렉이 교정한 바에 따르면 
“루우렉 두루마리”는 인간이 창조한 물질적 사물과의 심신양면적
(心身兩面的)이고 윤회론적(輪廻論的) 결합을 획득하기 위한 주목할 
만하며 긴급을 요하는 기술들을 정리하고 있다. 심각한 위험부담과 
견딜 수 없는 황홀경(怳惚境)의 요소 양자를 담고 있는 이 의식의 
과정은 사물에 대한 긴밀한 명상적 자각에서 시작하여, 이어지는 
정신적 이행기(履行期)와 탈아(說我)에 가까운 단계를 거쳐, 이상적일 
경우 일시적인 변형(變形)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 내용을 다른 
말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문헌 전문의 간행계획이 진행 
중임을 알린다. 그 때까지는, 이처럼 명백한 노고를 요구하는 대면
(對面)의 한 단계를 수행자가 예비할 수 있게끔 돕도록 고안된 이 
비알렉의 수행서가 적절한 이들의 관심을 끌고 활용될 수 있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한다. 뒷면에 지침과 함께 본 문헌이 이어진다.

도표: 마르톤 비알렉의 “트로킬루스의 수행”의 복제판본 (더블유 
문헌열람고—회문 32. 2; 피터 레에그 촬영)

문헌과 배경


